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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만 3세 한국 유아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타인의 도움 
행동을 어떻게 기대하고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유아들은 네 명의 동양인 여성 중 
두 명은 한국어, 다른 두 명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후 조건에 
따라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여성(내집단 조건: 한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
-일본어) 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여성(외집단 조건: 한국어-일본어 또
는 일본어-한국어)의 상호작용이 제시되었다. 이때, 한 여성이 도구적 도움이 필요
한 상황에서 유아들은 다른 한 여성이 이 여성을 얼마나 도울지에 대해 응답하였
다. 외집단 조건보다 내집단 조건의 유아들은 도움 행동을 더 높게 기대하였다. 이
후, 실제 도움 제공 가능자가 언어 내집단 혹은 외집단 구성원을 돕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제시받았을 때,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도움 행동을 긍정적으로, 무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언어 내집단 구성원의 무시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
의 무시 행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가 화자
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단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
와 평가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언어 기반 집단 인식, 내집단 지지, 도움 행동, 무시 행동, 사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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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누
가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내 및 집단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Balliet et al., 
2014; Roberts et al., 2017).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 이웃,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움이 필요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며, 
고통에 빠졌을 때 위로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과
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예
측이 인간의 도덕 인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사
회 원리 중 ‘내집단 지지(ingroup support)’ 원리
에 기반한다고 제안하였다(Brewer, 1999; Graham 
et al., 2013; Rai & Fiske, 2011; Shweder et 
al., 1997; Tajfel et al., 1971; Tooby et al., 
2006). 즉, 인간은 진화의 역사 속에서 집단을 이
루어 협력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집단 내 구성원은 서로를 돌보고 친
사회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사회․도덕적 기대를 형
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의 선행 연구들은 어린 영유아들도 다
른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친사회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예, Bian 
et al., 2018; Jin & Baillargeon, 2017; Olson & 
Spelke, 2008; Richter et al., 2016; Rhodes, 
2012; Ting et al., 2019; Ting et al., 2020). 이
러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집단 단서
를 사용하였다. 첫째, 최소 집단(minimal group) 
단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옷차림, 장
신구, 혹은 소속 집단 이름과 같은 임의적이고 명
시적인 단서를 통해 집단 소속 정보를 제시한 후, 
아동들이 같은 집단 혹은 다른 집단 구성원을 어
떻게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살펴보았다(예, 
Chalik & Rhodes, 2018; Dunham et al., 2011; 

Richter et al., 2016; Rhodes, 2012). 최소 집단
이란, 성별, 인종, 언어, 친족 관계와 같이 개인의 
일상 경험 속에서 이미 의미와 정서적 유대가 형성
된 자연 집단과 달리, 실험 상황에서 임의적 기준
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Tajfel 
et al., 1971). 이러한 최소 집단은 구성원 간의 실
제 상호작용 경험이나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없다
는 점에서 자연 집단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Rhodes(2012)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아동에
게 모두 동일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인물들, 그리
고 모두 동일한 파란 티셔츠를 입은 인물들의 그림
을 제시하며, “여기 두 집단이 있어. 이건 빨간 집
단이야. 이 사람들은 Flurps(영어에서 뜻이 없는 
단어의 복수형)야. 이건 파란 집단이야. 이 사람들
은 Zazzes(영어에서 뜻이 없는 단어의 복수형)야.”
와 같이 아동들에게 명시적으로 등장인물의 소속 
집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집단에 대해서
도 집단 기반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
로써, 집단 추론의 추상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 아동들이 어떠한 
단서를 기반으로 집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내
집단 상호작용을 추론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
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자연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성별
(Dunham et al., 2011), 혹은 형제, 친구, 낯선 사
람과 같은 관계 단서(Olson & Spelke, 2008)를 제
시하여, 아동들이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기대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일
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회적 범주 내 상호작용에 대
한 기대를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별이나 친족, 관계와 같은 단서는 시각적으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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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식별 가능하거나, 아동의 기존 경험 및 정서적 
유대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아동의 추론이 집단 
소속 그 자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친밀성이나 
경험적 학습에 기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언어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강
력하면서도 비교적 추상적인 단서로 작용한다
(Gluszek & Dovidio 2010a, b; Kinzler et al., 
2007, for a review see Kinzler, 2021). 특히 언
어는 인종이나 성별과 달리 고정적인 생물학적 범
주가 아니며, 시각적으로도 즉각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단서이다. 따라서 사용 언어를 기반으로 한 
내집단 지지 추론에 대한 연구는, 명시적 집단명이
나 고정적 사회 범주, 그리고 기존의 친밀한 관계
적 경험 없이도 아동이 미묘한 사회적 정보를 바탕
으로 집단을 범주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상
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
는 중요한 접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단서로 소속 집단을 인식하고, 내
집단 구성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기대와 평가
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친사회적 행
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발달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를 주로 도움, 나눔, 위
로 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해 왔다(예, Dunfield, 
2014; Eisenberg, 2006; Sohail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 중에서도 타
인의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적 도움(instrumental 
assistance) 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대와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예, Jin & Baillargeon, 2017; 
Warneken & Tomasello, 2006).

이하에서는 발달 초기 영유아의 언어 기반 집단 
범주화에 관한 선행 연구와 만 3세 전후 유아들의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도움 행동 기대를 다룬 연구
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발달 초기 사회적 단서로서의 언어 
신생아 시기부터 인간은 언어적 차이를 구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후 수일 이내에 
영아들은 임신 중 노출되었던 모국어를 듣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여러 실험적 연구를 통해 일관되
게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사용하
는 어머니를 둔 신생아는 외국어인 러시아어보다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들을 때 더 높은 빨기 반응을 
보였으며(Mehler et al., 1988), 영어 또는 스페인
어를 모국어로 듣는 신생아들 역시 각각 영어 또는 
스페인어 자극에 대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Moon et al., 1993).

이 시기의 신생아들은 아직 언어 자극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 구분 능력은 
의미적 차이가 아니라, 각 언어가 지니는 리듬적 
특성에 근거한다(Nazzi et al., 1998, 2000). 언어
는 리듬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예, 
Bertinetto, 1989; Bloch, 1950). 첫째, 각 음절이 
비교적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발음되는 음절 박자
(syllable-timed) 언어로, 한국어, 스페인어, 이탈
리아어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음절보다 작은 단
위인 모라(mora)를 기준으로 리듬이 형성되는 모
라 박자(mora-timed) 언어로, 일본어가 대표적이
다. 셋째, 말의 강세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박자
가 형성되는 강세 박자(stress-timed) 언어로, 영
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리듬적 차이를 바탕으로, 어린 영아들은 
두 언어가 충분히 다른 리듬 유형에 속할 경우, 친
숙하지 않은 언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언어로 구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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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강세 박자의 영어와 모라 박자의 일본어
를 구별할 수 있었으나, 동일한 강세 박자에 속하
는 영어와 네덜란드어는 구별하지 못하였다(Nazzi 
et al., 1998).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 구
분 능력은 점차 정교해진다. 생후 약 5개월경이 되
면, 영어를 모국어로 듣는 영아들은 영어와 네덜란
드어, 더 나아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까지도 구
별할 수 있게 되지만, 노출 경험이 없는 두 개의 
유사한 언어(예: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는 여전히 
구별하지 못한다(Nazzi et al., 2000). 이러한 결과
는 영아들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채 태어나며, 이 민감성이 생후 첫해 동안 경험하
는 언어 입력을 바탕으로 점차 조율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발달 초기의 언어 구분 능력은 이후 언어
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회적 집단을 구
분하는 단서로 활용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영유
아들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선호한다. 예를 들어, 생후 10
개월 영아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제공한 장난감을 외국어 화자가 제공한 장난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Kinzler et al., 2007), 생후 12개
월 영아들 역시 모국어 화자가 제공한 음식을 외국
어 화자가 제공한 음식보다 더 선호하였다(Kinzler 
et al., 2012; Shutts et al., 2009). 이러한 선호
는 단순히 친숙한 언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넘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그 
사람의 선택을 따르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언어 기반 선호는 이후 아동기에도 지속
된다. 예를 들어, 만 5세 아동들은 실제 파트너 선
택 과제에서 사용 언어를 고려하여,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선택
하였다(Kinzler et al., 2007). 요약하면, 언어는 발
달 초기부터 사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핵심 단서로 

기능하며, 동일한 언어 사용자에 대한 선호는 영아
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아동 자신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내집단(예: 자신의 모국어 사용자)에 대
한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언어 기반 집단 
인식이 제3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로까지 확
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
다.

유아의 내집단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
유아의 내집단에 대한 도움 행동 기대의 선행 

연구는 크게 최소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와 자
연 단서를 사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최
소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 만 1.5세 경
부터 유아들은 실험 상황에서 임의적이고 명시적
으로 집단 단서가 주어질 경우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을 기대한다(Jin & Baillargeon, 
2017; Ting et al., 2019). 예를 들어, Jin과 
Baillargeon(2017)의 연구에서는 기대 위반 과제
(violation-of-expectation task)를 통해 17개월 
유아들이 도움이 필요한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
을 기대함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친숙화 
단계에서 유아들은 세 명의 실험자가 등장하여 무
의미 단어로 자신의 소속 집단을 소개하는 장면을 
관찰하였다. 이 중 두 명은 동일한 최소 집단에, 
한 명은 다른 최소 집단에 속하였다(예: 실험자 1, 
“I’m a Bem!”; 실험자 2, “I’m a Bem, too!”; 실
험자 3, “I’m a Tig!”). 검사 단계에서 실험자 3이 
장면을 떠난 뒤, 실험자 1이 너무 멀리 떨어진 퍼
즐 조각을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무대를 떠났다. 
이후 유아들은 실험자 1과 같은 집단에 속한 실험
자 2가 그 퍼즐 조각을 실험자 1 근처에 옮겨두어 
도와주는 장면(도움 장면)보다, 그 퍼즐 조각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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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다시 원래 위치에 내려놓는 장면(무시 장면)
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러한 응시 시간의 
차이는 유아들이 실험자 2가 퍼즐 조각을 실험자 1 
가까이로 옮겨줄 것을 기대함을 시사한다. 반면, 
두 실험자가 서로 다른 무의미 단어로 자신의 집
단을 소개했을 경우(예: 실험자 1, “I’m a Bem!”; 
실험자 2, “I’m a Tig!”; 실험자 3, “I’m a Tig, 
too!”), 유아들은 도움 장면과 무시 장면에서 응시 
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 1.5세 유아
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도울 것을 기
대하여 내집단 구성원을 돕지 않는 무시 행동은 기
대 위반으로 여기는 반면, 외집단 구성원을 돕거나 
돕지 않는 행동은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
임을 시사한다.

연령이 더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고되었다. 만 3세 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최소 집단에 할당되었을 때, 자신의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선호하였으며
(Richter et al., 2016), 만 2~4세 아동들 역시 제
한된 자원을 외집단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
이 분배하였다(Lee et al., 2018).

유아들이 직접 집단에 속하지 않고 두 최소 집단
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아동들은 집단 소속에 따라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였다. Rhodes 
(2012)에 따르면, 만 3세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 누
군가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내
집단 구성원보다는 외집단 구성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론하였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아동들에게 빨간 옷을 입은 Flurp 집단과 파
란 옷을 입은 Zaz 집단을 소개한 뒤, 둘 중 한 집
단 구성원의 부정적인 행동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추론하도록 하였다(예: “Who did a Flurp say 
could not help build a block tower? (Flurp가 

블록 타워 쌓는 것을 도울 수 없다고 누구에게 말
했을까?)”). 그 결과, 유아들은 이 행동의 대상자로 
내집단 구성원(예, Flurp)보다는 외집단 구성원(예, 
Zaz)을 선택하였다.

자연 집단 단서를 사용한 연구들은 유아들이 
친족 관계나 친밀성과 같은 일상적인 사회적 범
주를 기반으로 내집단 지지 기대를 형성함을 보
여주었다. 예를 들어, 만 3세 아동들은 타인이 낯
선 사람보다는 그의 형제자매나 친구에게 더 많
은 자원을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였다(Olson & 
Spelke, 2008). 언어 단서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Liberman 등(2017)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9개월 영아들이 두 영어 사용자 간에는 서로 마주
보며 웃을 것을 기대하였고, 영어 사용자와 스페인
어 사용자 간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냉담할 것을 
기대함을 밝혔다. 만 3세 유아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강한 도덕적 의
무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Rhodes & Chalik, 
2013). 예를 들어, Rhodes와 Chalik(2013)의 연구
에서 만 3세 유아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Flurp’이 
같은 영어 사용자인 다른 ‘Flurp’을 해치는 행동
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Zaz’를 해치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
가를 내렸다.

그러나 언어를 집단 단서로 사용한 선행 연구
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언어
가 집단 단서로 사용된 연구(Rhodes & Chalik, 
2013)에서는 사용 언어 외에도 명시적 집단 이름
(예: “Flurp”, “Zaz”)이 함께 제시되어, 언어 그 자
체가 집단 범주화에 기반한 내집단 지지 기대에 미
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내집
단 지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Jin & Baillargeon, 
2017; Rhodes, 2012)은 주로 도움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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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대가 충
족되지 않았을 때 아동이 해당 행동을 어떻게 평가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내집
단 지지가 단순한 선호를 넘어 도덕적 의무로 인식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 행동뿐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언어 관련 연구들은 
주로 영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한국 문화
권에서 언어 기반 집단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명시적
인 집단 이름과 같은 단서 없이, 언어를 집단 단서
로 제시하여, 오직 사용 언어(한국어 vs. 일본어)만
으로 유아들이 집단을 범주화하고 내집단 도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아의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도움을 제
공하지 않은 행동(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
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내집단 지지 원리가 긍정적 
행동의 기대와 부정적 행동의 평가라는 두 측면에
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
다. 셋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만 3세 유
아를 대상으로, 한국 아동들이 언어 기반 집단 인
식과 내집단 지지 기대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발달 초기부터 영아들은 사용 언어를 사
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예, 
Kinzler et al., 2007), 만 1.5세 영아들 또한 최소 
집단 단서를 바탕으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도움 
행동을 기대함이 응시 시간 과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Jin & Baillargeon, 2017). 그러나 이 시기의 
영아들은 주로 응시 시간과 같은 비언어적 지표를 

통해 기대를 추론할 수 있으며, 타인의 행동에 대
해 명시적인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제한이 있
다. 만 3세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 상호작용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연령대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도움 
제공 및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함께 측
정할 수 있다(예, Olson & Spelke, 2008; Rhodes 
& Chalik, 2013; Richter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 기반 집단 인식과 내집단 지지 원
리가 기대와 평가라는 두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동시에 검증하기에 적절한 연령인 만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들이 한국어
를 사용하는 내집단 화자 간의 도움 행동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간의 도움 행동보다 더 
높게 기대하고, 내집단 구성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을 무시하는 행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만 3세 유아에게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를 제시한 뒤, 동일 언
어 사용 화자 쌍 또는 상이 언어 사용 화자 쌍의 
상호작용 장면을 관찰하게 하였다. 이후 유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보고하고, 도움 또는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
가를 수행하였다.

만약 유아들이 타인의 사용 언어를 통해 집단 소
속을 인식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내집단 도움 행동
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면, 유아들은 한국어를 사
용하는 내집단 화자 간의 도움 행동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간의 도움 행동보다 더 높게 
기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앞서 Liberman 
등(2017)의 연구에서 9개월 영아들이 외집단 간 
상호작용(스페인어-스페인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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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만 3세 유아들은 
자신과 무관한 외집단 구성원들(일본어-일본어) 간
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내집단 지지 원리를 적용
하여 도움 행동을 기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도덕
적 평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
을 제공한 경우에는 내집단과 외집단 조건 모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도움을 제공하지 않
은 경우에는 외집단보다 내집단 상황에서 해당 행
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유아들은 동일 언어 사용 화자 쌍
(한국어-한국어, 일본어-일본어)과 상이 언어 사용 
화자 쌍(한국어-일본어, 일본어-한국어) 간 도움 행
동 기대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유아들은 동일 언어 사용 화자 쌍
(한국어-한국어, 일본어-일본어)과 상이 언어 사용 
화자 쌍(한국어-일본어, 일본어-한국어) 간 도움 행
동 및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차이를 보
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총 74명의 만 3세 유아가 참여하였
으나, 보호자가 연구 도중 개입하거나(n = 2), 주
의가 분산되거나(n = 5), 혹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
(n = 3)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4명(평균 연령 = 
3.63세, 표준 편차 = 0.19세, 연령 범위 = 3.27- 
3.98세, 남아 30명, 여아 3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아들은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 
그리고 도움 행동 여부(도움, 무시)의 2 × 2 집단 
간 설계의 네 조합 중 한 조합에 무선 할당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G*Power 3.1을 사용하여 사후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pow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 ×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
(한국어, 일본어)의 2 × 2 집단 간 분산분석 설계
에서, 전체 표본 크기 64명, 유의수준 α = .05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설계는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Cohen’s f = 0.43)를 80%의 검정
력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 모집은 연구실 홈페이지 게시판, 블
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
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SSWUIRB- 
2024-020). 

연구 자극 및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연구실 또는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가 노트북을 통해 영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거나(n = 26), 비대면으로 가정
에서 연구자가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
여하였다(n = 38). 

연구 시작 전, 모든 유아는 제시되는 자극의 음
향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파워
포인트로 제작된 연구 자극을 제시하였고, 유아들
은 영상을 시청한 뒤 연구자의 질문에 구두로 답하
거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응답하였다. 아동은 조용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혼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양육자가 근처에 함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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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조건에 따라, 도움 행동 기대 시행의 등장인물이 다르게 소개되었으며(내집단 조건: 한국어-한국어 쌍, 일본어-일본어 
쌍, 외집단 조건: 한국어-일본어 쌍, 일본어 한국어 쌍), 도움 행동 여부 조건에 따라, 유아들은 도움 행동 혹은 무시 행동
을 보았다. 

그림 1. 내집단 조건(한국어-한국어 쌍)의 실험 자극 및 절차 예시

있을 수 있었다. 단, 연구 중 양육자와 유아의 상
호작용은 최소화하였다.

언어 집단 소개 단계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먼저 언어 집단 소개 영

상을 세 편 시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개의 언어 
집단이 소개되었다. 각 영상은 네 명(E1, E2, E3, 
E4)의 동양인 여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좌우로 나
란히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그림 1). 네 여
성은 각각 다른 색의 옷(예: 빨강, 보라, 파랑, 초
록)을 입고 서로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앞에 있는 탁자 위에는 사과, 책, 신발이 
놓여 있었다. 영상에서 여성들은 좌측 또는 우측에

서부터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동일한 물체(예: 사
과)를 집어 들고, 세 문장을 사용해 소개하였다(예: 
“이건 사과야. 이건 맛있는 사과야. 이건 사과야.”). 
네 여성 중 두 명(예, E1, E3)은 한국어로, 나머지 
두 명(예, E2, E4)은 일본어로 발화하였으며, 두 언
어의 제시 순서는 교차 제시되었다. 발화를 마친 
후, 화자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다시 원래 자리
로 돌아갔다. 세 영상에서는 각각 다른 물체(사과, 
책, 신발)가 소개되었다. 언어의 제시 순서(한국어-
일본어-한국어-일본어 혹은 일본어-한국어-일본어
-한국어)와 첫번째 발화자의 위치(좌, 우)는 유아별
로 역균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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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움 행동 기대 측정 장면 예시

도움 행동 기대 시행
이후 연구자는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등장한 

네 여성 중 두 여성이 상호작용하는 영상을 유아에
게 보여주었다. 유아들은 조건에 따라 동일한 언어
를 사용하는 두 화자의 상호작용 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화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
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조건(n = 32)의 유아들은 
이전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
한 두 명의 여성(한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일본
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반면, 외집단 조건
(n = 32)의 유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 두 
명의 여성(한국어-일본어 또는 일본어-한국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각 조건 내에서 도움 제
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vs. 일본어)는 역균형화
(counterbalancing) 되었다. 

먼저, 내집단 조건의 유아들은 이전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두 명의 여성
(예: 한국어-한국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사용자 쌍)
이 긴 테이블 가운데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다. 편의상 본 설명에서는 한국어-한국어 
화자 쌍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등장한 여성 중 한 명
(E1)은 오른쪽에 앉은 다른 여성(E3)이 자신의 앞
에 놓인 투명한 상자 안에 위치한 네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들어 퍼즐 판에 맞추는 모습을 바
라보았으며 이때 두 여성 사이에 어떠한 언어적 
상호작용도 없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E3에게
서는 멀리, E1에게는 가까이 놓여 있었다(Jin & 
Baillargeon, 2017; Warneken & Tomasello, 
2014). E3는 다섯 차례 손을 뻗어 마지막 퍼즐 조
각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E3가 손을 뻗어 
조각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중 E3의 휴대폰 벨소리
가 울리며, E3는 화면을 바라보며 “어?(또는 あ

れ?)”라고 짧게 외친 후 방을 떠났다. 방문이 닫히
는 소리를 통해 E3가 방을 완전히 떠났음을 알렸
다. 이후 E1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들어 올렸고, 
연구자는 영상을 멈추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다
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 사람은 퍼즐을 통에 넣
어 도와줄 수도 있고, 퍼즐을 제자리에 두어 도와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 
아니면 안 도와줄 것 같아?” 이때 화면에는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이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표정을 손가락(대면 연구)이나 마우스 커서(비대면 
연구) 짚어 가리키며(도움: 웃는 얼굴, 돕지 않음: 
찡그린 얼굴) 질문하였다(그림 2). 유아들은 먼저 
이분 선택 방식으로 도움 제공 여부(도와줄 것 vs. 
도와주지 않을 것)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구두
로 응답하였다. 이후, 유아의 선택에 따라,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의 웃는 얼굴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찡그린 얼굴을 
제시하였으며, 유아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구두로 응답하여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응
답하였다. 유아의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는 4점 척
도(1: 매우 안 도와줄 것 같다, 4: 매우 도와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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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동 평가 시행 측정 장면 예시

같다)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
는 이분 선택 단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구
두로 명확하게 응답(“도와줄 것 같아” 또는 “안 도
와줄 것 같아”)하였고, 이후 제시된 크기가 다른 
얼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응답의 정도를 표
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척도 사용에 혼란을 
보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응답 패턴을 보인 유아는 
없었다. 

외집단 조건의 유아들 또한 동일한 절차로 영상
을 시청하고 동일한 질문을 받았으나, 영상 속 화
자들은 언어 집단 소개 단계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성들(한국어-일본어 또는 일본어-한국
어 사용자 쌍)이었다.

행동 평가 시행
도움 행동 기대 시행 이후,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앞서 시청했던 영상의 뒷부분을 이어 재생하였다. 
이때 도움 제공 가능자(E2)의 실제 행동은 조건에 
따라 미리 할당된 결과(도움 행동 또는 무시 행동)
를 유아가 관찰하도록 제시되었다. 즉, 각 유아는 
집단 조건(내집단/외집단) × 언어(한국어/일본어) 
× 도움 여부(도움/무시) 조합 중 하나에 무선 할당
되어, 해당 조건의 행동 결과를 관찰한 후 이를 평
가하였다. 예를 들어, 도움 조건에서는 E1이 E3에
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들어 E3의 투
명 통 안에 넣어 손이 닿는 곳에 옮기는 모습이 제
시되었다. 영상 시청 후, 연구자는 유아에게 다음
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 사람은 00이가 말한 것과 
같이(또는 다르게) 퍼즐을 들어서 통에 넣어주었어. 
도와주었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안 괜찮은 것 같아?”. 이
때 화면에는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그림과 내려간 
그림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그림을 손

가락(대면 연구) 혹은 마우스 커서(비대면 연구)로 
짚어 가리키며(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그림: 괜찮은 
행동, 엄지손가락이 내려간 그림: 안 괜찮은 행동) 
질문하였다(그림 3). 이후, 유아의 선택에 따라, 괜
찮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그림을, 안 괜찮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엄지손가락이 내려
간 그림을 제시하며,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하였다. 아동의 응답은 4점 척도(1: 매우 
안 괜찮다, 4: 매우 괜찮다)로 코딩되었다.

무시 행동 장면에서는 E1이 퍼즐 조각을 E3의 
손이 닿지 않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제시되었다. 영상 시청 후, 연구자는 
유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도덕적 평가를 질문하였
으며, 응답 역시 4점 척도로 기록되었다.

결  과

본 분석에 앞서 실험 방법(대면 vs. 비대면)이 
주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실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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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언어 내․외집단에 따른 만 3세 유아의 도움 행동 

기대 평균(1 = 매우 안 도와줄 것 같다, 4 = 매우 도와줄 

것 같다). 오차 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점은 유아의 

개별 데이터를 의미함.

법을 추가 요인으로 포함한 분산분석 결과, 도움 
행동 기대와 행동 평가 모두에서 실험 방법의 주효
과 및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Fs < 0.15, ps > .70. 따라서 이후 모든 분석에서
는 실험 방법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도움 행동 기대 

유아들이 언어 집단에 따라 도움 행동을 차별적
으로 기대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도움 행동 
기대 반응(1: 매우 안 도와줄 것 같다, 4: 매우 도
와줄 것 같다)을 종속 측정치로, 집단 조건(내집단, 
외집단)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일본
어)의 2 × 2 집단 간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집단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였
다, F(1, 60) = 4.63, p = .036, ηₚ² = 0.07(그림 
4). 반면,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주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으며, F(1 ,60) = 0.58, p = .449, ηₚ² 
= 0.01,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 간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60) = 1.01, p 
= .318, ηₚ² = 0.021).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다
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어 내집단 구성원일 때(M = 3.66, SD = 
0.70), 언어 외집단 구성원일 때(M = 3.10, SD = 
1.25)보다 도움 행동을 더 높게 기대함을 의미하

1) Shapiro-Wilk 검정 결과, 도움 행동 기대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수를 로그 변환하여 동일한 2 × 2 분

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 변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서도 원자료 분석과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집단 조건의 주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으

며, F(1, 60) = 5.21, p = .026, ηₚ² = 0.08, 도움 제공 가

능자의 언어의 주효과 및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

자의 언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s(1, 

60) < 0.83, ps > .36. ηₚ² < 0.02. 

며, 이러한 조건 간 차이가 도움 제공 가능자가 한
국어를 사용하는지 일본어를 사용하는지와는 관련
이 없음을 시사한다. 내집단과 외집단 조건 간 도
움 행동 기대 차이에 대한 Mann-Whitney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
으나, 관찰된 효과의 방향은 분산분석 결과와 동일
하였다, z = -1.704, p = .088. 

도움 또는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

도움 제공 가능자가 보인 행동(도움 또는 무시)
에 대한 유아의 평가(1 = 매우 안 괜찮다, 4 = 매
우 괜찮다)를 종속변인으로, 집단 조건(내집단, 외
집단),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실제 행동 여부(도움, 무시)의 2 × 2 × 2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움 
여부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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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언어 내․외집단 구성원을 향한 도움 행동과 무시 

행동에 대한 만 3세 유아의 도덕적 평가의 평균(1 : 매

우 안 괜찮다, 4 : 매우 괜찮다). 오차 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점은 유아의 개별 데이터를 의미함.

51.56 p < .001, ηₚ² = 0.48(그림 5). 반면,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의 주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Fs(1, 56) < 1.21, ps > .27, ηₚ²s < 
0.03. 즉,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도움 행동(M = 
3.66, SD = 0.79)을 돕지 않는 무시 행동(M = 
1.94, SD = 1.22)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요하게도 도움 행동 여부와 집단 조건 간 상호
작용이 유의하였다, F(1, 56) = 8.45 p = .005, ηₚ² 
= 0.13. 이는 아동들이 도움 제공자와 수혜자의 
언어 집단 관계에 따라 도움 혹은 무시 행동을 다
르게 평가함을 시사한다. 이외 다른 상호작용은 모
두 유의하지 않았다, Fs(1, 56) < 1.74, ps > .19, 
ηₚ²s < 0.042). 

2) Shapiro-Wilk 검정 결과, 도움 행동 평가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수를 로그 변환

하여 동일한 2 × 2 × 2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 

변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원자료 분석과 동일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
움 행동 여부별로 내․외집단 조건 간 평가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움 제
공 가능자가 실제로 도왔을 경우, 내집단 조건의 
유아(M = 3.88, SD = 0.34)와 외집단 조건의 유아
(M = 3.44, SD = 1.03)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t(30) = 1.62, p = .118, d = 0.57. 이러한 
결과는 Mann-Whitney 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나
타났다, z = -1.36, p = .174. 

추가적으로, 각 조건에서 해당 행동이 도덕적으
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중앙값(2.5)을 기준으로 한 보조 분석
(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단 
조건의 유아들(t(15) = 16.10, p < .001)과 외집단 
조건 유아들(t(15) = 3.64, p = .002) 모두 척도의 
중앙값보다 유의하게 더 긍정적으로 도움 행동을 
평가하였다. 즉, 유아들은 언어 내집단과 외집단의 
도움 행동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도움 제공 가능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대를 
돕지 않았을 경우, 내집단 조건(M = 1.44, SD = 
0.81)은 외집단 조건(M = 2.44, SD = 1.36)보다 
그 행동을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t(30) = -2.52, p = .017, d = 0.89. 이 결과는 
Mann-Whitney 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z = -2.15, p = .031. 척도의 중앙값(2.5)을 기준
으로 한 일표본 t 검정 결과, 내집단 조건 유아들

패턴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움 여부의 주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며, F(1, 56) = 47.80, p < 

.001, ηₚ² = 0.46, 집단 조건과 도움 제공 가능자의 언어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s(1, 56) < 1.83, ps > 

.18, ηₚ²s < 0.04. 또한, 도움 행동 여부와 집단 조건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1, 56) = 7.94, p = .007, ηₚ² 
= 0.12, 이외 다른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s(1, 56) < 2.29, ps > .14, ηₚ²s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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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시 행동을 중앙값보다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t(15) = -5.22, p < .001. 반면, 외
집단 조건 유아들의 평가는 중앙값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15) = -.18, p = .857.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집단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이 돕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
로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이 언어 집단 내 
및 집단 간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 행동에 대해 어
떠한 기대를 가지고, 실제 도움 혹은 무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
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언어 내집단 구성원일 때 
외집단 구성원일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을 기
대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도움 행동을 
긍정적으로, 무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특히 내집단 구성원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행동을 외집단 구성원이 돕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
들이 언어를 사회적 집단을 구분하는 단서로 활용
하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기대
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집단 지지의 원리를 반
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새
로운 학문적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언어만을 단독 집단 단서로 사
용하여 언어 그 자체가 집단 범주화와 내집단 지지 
기대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연
구들(예, Rhodes & Chalik, 2013)은 언어와 함께 

명시적 집단 레이블(예: “Flurp”, “Zaz”)이나 시각
적 단서(예: 옷 색깔)를 함께 제시하여, 언어 단서
와 다른 집단 표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집단 이름이나 집단의 상징색 등 인위적
인 단서 없이 오직 사용 언어(한국어 vs. 일본어)만
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만 3세 유아들이 언어 차
이만으로도 사람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범주화하
고, 이에 따라 집단 내 및 집단 간 친사회적 행동
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차별적으로 형성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언어가 다른 집단 표지 없이도 독립
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범주화 단서로 작용함을 실
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와 무시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통합적으로 측정함으로
써, 내집단 지지 원리가 긍정적 행동의 기대와 부
정적 행동의 평가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Jin & Baillargeon, 2017; Ting et al., 2019)
나 자원 분배(Bian et al., 2018; Lee et al., 
2018)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내집단 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예, 무시 행동) 아동들이 어떻게 평가
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아
들이 내집단 구성원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외집
단 구성원이 돕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
가함을 보여줌으로써, 내집단 지지가 단순한 선호
를 넘어 의무로 인식됨을 실증하였다. 이는 내집단 
지지 원리가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도와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뿐 아니라, 내집단을 돕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포함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동과 화자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때, 아동이 동일 언어 화자를 자신
과 다른 외국어 화자보다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고해 왔다(Begus et al., 2016; Kinzl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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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2; Shutts et al., 2009; see also 
Kinzler,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확
장하여, 아동이 제3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에
도 언어를 사회적 집단 단서로 활용함을 보여준다. 
즉, 유아들은 언어를 사회적 소속의 지표로 활용하
여 화자들 간의 집단적 관계를 추론하고, 이에 따
라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실천적 시사점도 제공한다. 다문
화 사회에서 유아들이 언어 차이를 집단 경계로 인
식하고 내집단에만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
동을 기대할 경우, 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또
래에 대한 배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유
아 교육 현장에서 언어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조기
에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사
회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 배경 아동의 증가로 인
해 유아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만약 유아들이 언어 
차이를 집단 경계로 인식하고 내집단 구성원에게만 
친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면, 이는 다른 언어를 사
용하는 또래에 대한 배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친사회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언
어를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야기나 활동을 통해, 언어 차이가 친사회적 행동
의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 3세 유아들은 왜 언어 내집단 상황
에서 도움 행동을 더 기대하였을까? 하나의 가능성
은, 선행 연구에서 최소 집단 패러다임을 사용했을 
때 보고된 결과들(예, Chalik & Rhodes, 2018; 
Dunham et al., 2011; Rhodes, 2012)과 마찬가

지로, 아동들이 내집단 지지 원리에 따라 내집단 
내에서 도움 행동을 더 기대하였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동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 기
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Liberman et al., 2017). 
즉, 언어가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작
용하여, 언어 내집단 상황에서 도움 행동을 더 기
대하게 되었을 수 있다. 이 두 가능성은 경험적으
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고, 실제로 언어 기반 내
집단 선호 현상의 본질은 두 요인을 모두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절차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대면(n = 26)과 비대면(n = 38) 
방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전 분석 
결과 실험 방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단일 방식으로 통일하
여 방법론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Jin & Baillargeon, 
2017; Ting et al., 2019)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움
이 필요한 화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른 화자
가 퍼즐 조각을 옮기는 도구적 도움 패러다임을 사
용하였다. 비록 일부 맥락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허
락 없이 만지는 행동이 부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으
나, 유아들이 도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이들이 해당 상황을 도움 맥락으로 인식했
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도움 상황을 사
용하여 본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화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명시적
으로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작 점검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언어를 집단 단서로 인위적으로 부각
시켜 유아의 자발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만 3세 유아의 언어 기반 내․외집단에 대한 

도움 행동 기대와 평가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9, No.1, March 2026 ⎸105

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 선택이었다. 그러나 
유아의 언어 집단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
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연구
에서는 자발적 범주화를 저해하지 않는 비언어적 
또는 암묵적 조작 점검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언어를 기반
으로 한 집단 범주화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가 
실험실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대조되었으나, 일상생
활에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항상 
동일 집단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길에서 
여러 명의 한국어 화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들을 
특별히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는 두 언어가 명시적으로 대
조되는 상황, 즉 동일한 물체에 대해 서로 다른 언
어로 명명하는 맥락에서 특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상황에 비해 언어 사용의 대조가 덜 명확한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집단적 기대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언어 경험이 이러한 내집단-외집단 
구분과 기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향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두 개 이상의 언
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은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언어를 사회적 경계로 활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아동이 
언어 차이를 사회적 집단 구분의 단서로 사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
다(예, Byers-Heinlein et al., 2017; Howard et 
al., 2014). 따라서 언어 노출의 다양성과 사용 맥

락이 아동의 언어 내외집단에 따른 도움 행동에 대
한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아울러, 발달적 변화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경향
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만 3세는 언어적 단
서를 직관적으로 사회적 범주화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언어 
이외의 다른 사회적 단서(예: 국적, 문화, 가치관, 
행동 양식 등)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즉, 
초기에는 언어가 사회적 소속을 판단하는 주된 지
표로 작동하지만, 이후 발달 과정에서는 언어가 보
다 복합적인 사회적 판단 체계 속에서 하나의 요소
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를 종단적
으로 탐색한다면, 언어가 아동의 사회적 세계 이해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집단 지지 원리에 따른 
동일 언어 사용자 간의 도움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
나, 향후 연구에서는 나눔 행동, 위로 행동 등 다
양한 친사회적 행동 유형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동
일한 기대와 평가를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어를 기반으로 한 내집단 지지의 원리
가 아동의 사회적 판단과 행동 기대 전반에 걸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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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3-year-old Korean children use shared language as a cue when 
forming expectations and evaluating others’ helping behaviors. Children first watched videos of four 
Asian women, two of whom spoke Korean and two Japanese. They then observed an interaction 
between two women who spoke the same language (ingroup condition: Korean–Korean or Japanese–
Japanese) or different languages (outgroup condition: Korean–Japanese or Japanese–Korean). When one 
woman required instrumental assistance, children rated how likely they expected the other to help. 
Children in the ingroup condition expected higher levels of help than those in the outgroup condition. 
Next, children observed the potential helper either assisting or ignoring an ingroup or outgroup 
member in need and then evaluated the behavior. Critically, however, children judged ignoring more 
negatively when the target was an ingroup member than when the target was an outgroup member.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by age three, children treat shared language as a socially 
meaningful marker, using it to generate differentiated expectations about prosocial obligations and to 
evaluate others’ behavior accordingly.

Keywords : language-based group categorization, ingroup support, helping behavior, ignoring behavior, 
social cognition 


